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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ons ti tu tional theory in rh wang-je-ne-gung (黃帝內짧시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四象醫學) currently became a more popular conception up to 

the public. Otherwise, a physical constitution is overused as a main term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四象醫學) without any perspicuous definit"1on and distinction as far 

as we concerned about using the same term in various criteria. In other words. the 

conceptions of a physical constitution are understoo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re 

those terms come from-the existing oriental medicin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四

象醫學) , or eight constitut.1onal medicine because those criter·1a have their different own 

standards of classification and construction about different constitution so that it cau~e 

diverse diagnoses. cures and prophylatics against constitutional diseases 

For this reason ‘ 『young-choo(靈樞)」 and 'so moon (素問)」 이 'h “1ang-je-ne-gung(黃帝內

劉」 씨as evaluated as main references to see the conception of physical constitution. 

And through comparing two representative aspects of theory of physical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medicine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四象醫學) . and eight constitutional 

medicine -the following results was gained. 

I The 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 in 다wang-je-ne-gung(黃帝깨쟁/」 is drawn by the 

phenotypical differences. then classified types are like these bee-go-yok in 얘E홈깨λλ 

bee-soo-in (뾰樓A). o-tae-in (五態A). o hyw1g-in (五形A).

2. The constitution in 'hwang-je-ne-gung(黃帝얘經)」 is characterized by havrng rec1proc1ty 

(天A相應) . tendency. and predictability. 

4. The constitution in 'h1-vang-je-ne-gung(黃帝때劉」 is worth as the application of 

principles from “ chee-byung-peef-gooer-bone (治病必求於本) ” and “ 1n-1rrJe-i (.因A制

슐/ ” for diagnoses and as a active cures of preventive medicine for “ chi-Jnee byung 

(治未病) ” by the yang-saeng (養生)

5. The comparison between 'ne gung(대얹시 and the medicine of constitution suggest 

'ne-gung(內經)」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四象醫學) relationship between 

chae(體) and young(用), the eight constitutional medicine (ga-h111a (自火)and sang-hwa(相

까시 are all based on theory of un and yang{,陰陽說). As far as the point [Jf view over 

subjects is concerne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四象醫學) focused on sung-jung끼효 

情), 'ne-gung(,內쪼)」 and eight constitutional medicine focused on a human natu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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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clation~hip of chun-in-sang-eung(天A相應)

6. rhysical constitutions are classified in 'ne gung(內짧서 like these- bee-go yook-in(!Jf!출 

싸λ)an〔i bec-soo-in때l變λ), are assorted with the body shapes, o h_vung-in얘形λ) is 

classification by o hang(tdi). And the maj [ ir four constitutions ‘ te-um-in ( ),·陰λ),

te yang in(太l陽人)‘ so-um-in (少陰人) , and so-yang-in (少陽A). sorted out by the sizes of 

Jang-gook(,繼局) developed from ones natures and tempers are subdivided into eight 

constitutions by the strength of organs 

7. Re 싣a rd in 싣 how to define the state of the healthiness, um-yang-hwa-pyung-gee in{,陰陽和

r.zλ) is considered a healthy state in 'ne-gung(P,J繹)」 . the state of 

wan _,·hi! moo byung「강짜無病)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四象똥후) . and the state 

between balanced and unbalanced ( unbalanced state in the right way) in the eight 

costitutional medicine 

key words ne-gung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eight costitutional medicine 

I . 서론 
體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四象醫學의 대중화로 韓醫學界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너무나 쉽게 體質에 대한 얘기가 요가곤 한다‘ 그런데 體質에 대한 개 

념에 있어서 기존의 韓醫學에서의 體質 개념과 四象醫學의 體質 그리고 최근에는 팔체질의학에 이 

료기까지 동일한 體質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분류방법 벚 기본 사상이 달라 辦證 및 治法

나아가 養生에 있어서 적잖은 차이가 있다 

『써양양써 .f'jl’쩔」 에서는 體質을 유전적으로 혹은 성장, 발육 과정에 대사‘ 기능 및 구조적으로 형성된 

개체의 특성이라|)하였고, 『魔象學』 에서는 體質을 개체의 가능, 형태‘ 구조상 상대적으로 안정된 

특수성이며‘ 생리상 개체의 생리반응의 특성으로 표현하였고, 병리상 개체의 발병경향성으로 표현된 

다고 하였으며, 大連醫學院編 『病理生理學」 을 인용해 ‘’유기체의 유전성 및 획득성 특징의 합금”이 

라21고 표현하였다 또한 四象醫學에서는 전 영역에서 사람마다 서로 다른 개체의 특。l성을 체질이 

라 하였다 여기에는 각 개인이 지니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특정을 합하여 일컨는 말로 인간은 

형태뿐만 아니라 체내의 구조와 기능 또는 재능과 정신상태까지 모두 나름대로의 체질적인 특성을 

지 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체질은 선천, 후천적무로 형성된 개체의 구조적, 기능적 및 정신적 특성을 포함한 각 개체 

의 고유한 개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內

經」 의 體質觀과 四像體質 및 팔체절의학의 體質觀 간에 體質에 대한 인식과 기본 이론의 차이로 

體첸에 대한 이해가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인은 본론에서 『黃帝內經」 4)의 『靈樞」 와 

I) 문준전, 박종현, 안규석, 하지용 외 ,東醫病理學, -中社, 1998, pp\93 
2) 박찬국, 8藏象學, 成輔ffd:. p285-286 
3)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敎室, 四象醫學, 集文堂, 1997.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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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問」 을 중심으로 『內經」 의 體質이론을 고찰하고, 나아가 『內經」 의 體質이론과 四象醫學 및 

팔처l칠의학의 體質이론을 기본적인 몇몇 특정을 중심A로 간략하게 비교 고찰함으로, 體質理論에 

있어서 『內經」 의 중요성을 가늠하고, 體質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II. 『內經』 의 體質觀
I. 『內經」 에서의 체질에 대한 인식 

I) 개체의 특성에 따른 生來的 차이점 
『靈樞 · 論痛」 에서 “節骨之彈弱, IDL肉之堅脫, 皮I홉之原藏, 購理之範密, 各不|司------陽휩之原演堅 

脫亦끼、等”이라 하여 節骨, 빠肉, 皮f홈‘ 購理 등의 차이에 따른 鍵E火炳에 대한 반응의 차이와 |없뭘 

의 j훔傳堅麻에 따른 藥物반응의 차이를 설명 5)하고 있다. 『靈樞 · 壽天剛柔」 에서는 “A之生也, 쉽 

彈쉽柔. 有弱有彈, 有短有長, 有陰有陽!’이라 하여 彈柔, 弱랩‘ 短長, 陰陽의 차이를 설명 6)하고 있 

다 또한 『靈樞 · 通天」 에서 “太陰之A. 少陰之A. 太陽之A. 少陽之A. 陰陽和平之A. 凡nA者,

其態不同, 其節骨氣血各不等이라 하여, 體質별로 態와 節骨, 氣血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 7)하고 있 

다 여기에서는 각 개체가 구조적£로는 鐵뼈의 原演堅脫의 차이로 節骨, IDL 肉, 皮屬, 勝理 등이 각 

각의 개성으로 나타나고, 기능적으로는 각각의 動態와 氣血의 차이로 나타나며, 類、型으로는 太少陰

陽A과 陰陽和zp:之A의 五態/\과 같은 體質적 특성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구조적 기능적인 개성을 바탕으로 각 개체는 彈柔 g뭘弱‘ 短長, 陰陽의 차이를 삶에서 보이게 됨을 

알 수 있다 

2) 개체의 특성에 따른 발명의 경향성 

『靈樞 • 論痛」 에서 ’‘同時而陽 l 其身多熱者易E.. 多寒者難B‘’라 하여 身의 寒熱의 차이에 따른 발 

명의 據候를 설명 8)하고 있다 『靈樞 · 論勇」 에서 “有A於此, 拉行拉立, 其年之長少等也, 衣之j훨演 

均也, f然遇烈風暴f:fu. 或病或不病,-或皆病, 或皆不病”이라 하여 外感風雨에 의한 발병의 경향성을 

설명 '!) 하고 있고, 또한 色과 皮屬와 IDL肉에 따라 外感에 반응하는 발병의 경향성을 설명 I 0)하고 있 

다 특히 『靈樞 • 五變」 에서는 “一時遇風, 同時得病, 其病各異”라 하여 체칠상의 차이가 있음을 극 

영히 밝히고II) 있으며, 皮庸 뻐肉, 勝理 l 骨‘ 五魔의 차이에 따라 風, 消觀, 寒熱, 揮, 陽中積聚

등의 발병경향성 12)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因形而生病이라 하여 目의 沈樓과 觀骨의 大小로서 形

4) 洪元植 東洋醫學에 있어서 A'生類型에 關한 鼎究, 東洋醫學 제3권 82.06 
5) 上揚書 「靈찌않』 p240 
6) 上揚書 r靈樞」 p57 
7) 上揚書 「靈樞」 p302 
8) 上揚書 r靈*원』 p240 
9) 上揚書 r靈樞』 p232 
I 0) 上揚書 「靈찌많냐 p232 

//黃色演皮弱l최者---白色擇皮弱l최者.,,춤色演皮弱肉---*色灌皮弱肉, 黑色而皮庫肉堅.,.其皮繹而l최 

不堅, 色不-者---病돗 其皮淳而IDLI최堅者’‘’不病훗 其皮훔而IDLI최堅者 --乃病 ‘’ 
II) h揚書 「靈#많」 p210 
12) 上揚書 r靈*많」 p232 

“A之善病風願擺t千者, 何以候之?…肉不堅, 購理減, 則善病風.---何以候肉之不堅也?--觸肉不堅,

而無分理, 理者租理, 租理而皮不鐵者 勝理않···A之황휩消觀者, 何以候之?--五藏皆柔弱者, 善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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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에 의한 談斷의 가능성도 제시 13)하고 있다. 또한 『素問 · 陰陽應豪大論」 에서 “上古聖A. 論理A

形, 씨있ljij藏뻐---”라 하여 14) A形을 통한 魔뼈와 經絡의 구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 처l 질의 형성 

『*배 • 寶命소形論」 에서 ‘’A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이라 하여 15) 각 개체의 근본이 夫地와 四

l함之氣에 있응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天A相應”하는 內經의 기본사상으로 각 개체의 형성 역시 각 

개체 중심 이 아닌 外氣인 天地之氣와의 연관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천적 영향 

- 氣血陰陽을 중심으로한 생명의 본정로서의 개체의 형성 

『뚫·樞 · £年」 에서 “A之始生”과 “死”에 대하여 “以母馬基. 以父寫植 --- 得神者生 --- 血氣已和, 榮

衛니뼈, β.藏디成, 神氣舍心‘ 塊뼈畢具, 乃成寫A。l 라 16)하여 受服를 통한 생명의 탄생을 설명하였 

고 “其氣之盛흉, 以至其死”라 하여 氣血盛훌에 따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素

벼 · 寶命쏘形論」 에서는 “A以天地之氣生”이라17) 하였는데, 이는 인간이 天地陰陽에 相應하는 생명체 

로서 외부기후 등의 £氣와 五味 등의 地氣에 영향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r靈樞 • 通

大」 과 『靈樞 · 陰陽=-|nA」 에서는 ”天地之間, 六合之內, 不離於五, A亦應之”라 하여 , 모든 개처l 

가 h行의 規律을 통해 天地陰陽에 적응함을 설명 18) 1.9)하고 있다 

인간의 體質형성 역시 生命의 본질로서 우선 父母의 精氣를 이어받아 氣血이 化生하여 生命이 발 

생하게 되고, £地의 大氣와 상호교류를 통해서 성장, 딸육하며. 氣血의 훌함에 따라 生命力이 다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靈樞」 에서는 이를 五行의 규율로서 나누어 설명하여 표種의 

뽑젠유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 후천적 영향 

『*F>~. 徵|π!'.A:論」 에서는 끼、適負富貴購之居‘ 坐之演原, 形之寒溫, 不適飯食之宜‘ 不別A之勇람, 끼、 

知 .tt類, 足以自亂, 不足以自明‘ 此治之三失也”라2이하여 쓸富貴購의 居處와 말맞은 음식, 身體의 寒

熱과 性情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體質과 性情 빛 적절한 음식과 사회적 환경의 

관계성을 통하여 體質형성의 과정에 있어서 후천적인 영향의 중요성을 극명히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 지리적인 영향 

『링벼 · 됐U;;)J宜論」 에서 “東方之域, 天地之所始生也, 魚體之地‘ 海價{旁7}\.. 其民食魚而띤좀輔‘ 皆安其

j챔짧---此A灌皮j협, 而目堅固以深者‘ 長衝直揚... A之황좁寒熱者, 何以候之?---小骨弱肉者, 善病

寒熱---何以候骨之小大---觀大則骨大, 觀小則骨小---故훨좁寒熱也---何以候A之휩휩揮者?---租理 

而肉不堅者, 善病揮A之善病陽中積聚者, 何以候之? 少兪答日, 皮!휩灌而不澤, 肉不堅而掉澤---
13) t獨붉 r靈#원』 p2 I l 
1.:1) t揚뿜; r값問』 I::. p68 
I)) 上網뿜 r)f;-問』 _I::. p383 
16) 上揚뿔; r靈樞』 p241 
17) 上揚書 r素問』 上 p383 
18) h揚書 r靈*닮」 p302 
19) 上揚書 r靈樞』 p274 
20) 上揚書 r素問』 下 p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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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美其食 魚者使A熱中,醒者勝血,故其民皆黑色많理,其病皆寫觀揚,其治宜짧石 故많石者,亦從 

束方來 |캔方者金玉之域,沙石之處,天地之所收引也,其民陸居而多風,水土剛彈,其民不衣而觸薦,其 

民華食而暗%,故%不能傷其形體,其病生於內,其治宜毒藥 故毒藥者,亦從西方來 北方者,天地所閒

藏之域也, 其地高陸居, 風寒때해u. 其民樂野處而'.fL食, 職寒生滿病, 其治宜.뼈, 故.,뼈者, 亦從北方

來 南方者,天地所長養,陽之所盛處也,其地下,水土弱,露露之所聚也,其民뺨醒而食附,故其民皆織 

理而先色, 其病學輝,其治宜微鐵,故九鍵者, 亦從南方來 中央者,其地平以鴻,天地所以生萬物也짧, 

其民食雜而不勞, 故其病多擾廠寒熱, 其治宜導引按짧, 故導引按짧者, 亦從中央出也”라21)하여 東西南

北1-t」央의 지역차에 따른 식생활, 풍로, 생활양식, 발병양석 등의 차이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풍로의 차이가 體質형성에 주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는 發病의 양 

상 면에서 풍로에 순응하여 無病하는 경우와 역행하여 發病하는 경우로 前者의 경우는 그 지역에 

적응하여 계속 살아남아 개체의 특성을 유지할 것이고, 後者의 경우는 젤병~로 도태되어 개체의 

특성이 소멸될 것이다 둘째는 지역차에 의한 五行 속성의 편차가 각 개체의 魔뼈 속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역시 생존과 도태의 양상을 보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 사회 신분의 영향 

『靈樞 · 根結」 에서 ’‘ --A骨節之小大, 肉之堅脫, 皮之1享演, 血之淸潤, 氣之消溫, 服之長短, 血之多

少, 經絡之數, ---布衣띤夫之士---王公大A. 血食之君, 身體柔脫, JllL肉軟弱, 血氣標l뽑慣利 --- 其刺之

徐흉灌深多少 - - 刺布衣者, 深以留之, 刺大A者, 微以徐之---”이 라 하여 布衣 12:!!夫와 王公大A 간의 

骨節, 肉, 皮, 血, 氣, 服, 經絡之數와 음식승관의 차이로 인한 氣血상태에 따라서 針刺의 방법을 

달리하여야 함을 설명 22)하고 있다 

『素問 · 願中論」 에서는 ”夫熱中消中者, 皆富貴λ、也, 今禁高梁, 是不合其心, 禁芳草石藥. 是病끼、愈 

‘··”라23)하였다 이는 신분과 환경에 따른 질병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體質的인 접근의 

펄요성을 나타낸다 

3_ 『內經」 에서의 體質 분류 

1) 魔뻐구조에 따른 분류 

『靈樞 · 本觸」 에서는 ’‘心小則安 … 心大則憂不能傷 --- 心高則滿子뼈中 -- 心 F則藏外 易傷T횟, 

心뿔빚IJ藏安守l똘I. 心뼈則善病消麗熱中, 心端正則和利難陽, 心偏{없則操持不 -- -- 뼈小則少歐 • 

뼈λ;則多飯 ---뼈高則上氣 ---뼈下則居賣追뼈 ---뼈堅則不病썼上氣. 뼈llfB則苦病消題易傷- H퍼端正則~LI 

利難傷 뼈{扁f煩則偏痛 ---府小則藏安 ---맑大則i물몹 ···H구高則上支賣 ... )lf下則遍몹 • ·府堅則藏安難傷.

府脫則善病消觀易傷 8구端正則和利難傷. 府偏{짧則齊下痛 ---牌小則藏安 --- 牌大則苦樓%)而痛 ---牌

高則妙引季齊而痛 牌下則下加子大陽 ---牌堅則藏安難傷 B뿔llfB則善病消觀易陽 牌端正, 則和利難

傷 牌偏順, 則善滿善眼 --- 賢1J、則藏安難陽. 賢大則善病顆痛 ---賢高명IJ苦背齊痛 -- 賢下則體하痛 

--’뿜탤則不病體背痛 賢llfB則苦病消題易傷. 賢端正則和利難傷 賢1扁碩則苦顆IJL痛---”이 라 하여 fi 

魔의 大小, 高 f. 堅HIB ‘ 端偏의 차이에 따른 증상의 차이를 설명 24)하고 있다 이는 先天的인 O藏뼈 

21) h揚書 「素問』 上 pl89 
22) t觸書 「靈*원』 pSl 
23) h揚훔; 「素問』 上 pl38 
24) 上橋書 「靈#뭔』 pp21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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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로 인한 발뱅의 경향성이며, %짧뼈의 大小, 高下, 堅麻, 端偏에 따른 개체별 차이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각 개체의 魔R府구조 및 기능적 차이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고, 각 體質별로 藏뼈 

의 구조와 기능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2) 痛狂의 忍, 不忍(勇佳)에 따른 분류 

『靈樞 · 論勇」 에서 ,,夫忍、痛與不忍痛者, 皮I훨之灌1훔, 뻐肉之堅麻, 續急、之分也 --- 勇士者, 目深以固,

;딩뺏!JI림.揚, :~섣理橫, 其心端i흡, 其맑大以堅, 其擔滿以佛, 恐則氣盛而쩔張, 맑學而擔橫, 皆짧而目揚, 
u쿄而 tfi.i 蒼 ... ↑1d;者·, 뎌大而不減, 陰陽相失, 其魚理維, 關ff短而小, 府系繼, 其擔不滿而維, 陽몹 

웰, 쯤 F空, 雖方太忽, 氣不能滿其쩔, 8주師雖學, 氣훌復下, 故不能久忽 --”라 하여 통증의 차이플 皮

鷹와 삐|치의 차이에 두었고, 勇士와 住士의 觸B빠的인 차이를 근거로 外形의 차이와 性向을 설명 25) 

하고 있다 이는 勇住의 측면에 있어서 각 개체의 藏뼈의 구조와 기능의 차이에 따라 皮鷹, 뻐肉。l 

구성되며‘ 이렇게 구성된 개체의 특성에 의해 각각 痛효의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 

고 있음을 설명하는데, 이는 不忍痛하는 체젤과 忍痛하는 체질의 양변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딴편무로는 외모와 외형의 차이를 근거로 각 개체의 視該을 통한 體質진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 

디 그라고 『索問 · 經H~-'5lJ論」 에서는 凡λ‘之驚恐惠勞動靜, 皆寫變 ’‘· 勇者氣行則E.., 住者則훌而寫 

해也”라26)하여 감정의 변화에 따른 勇住의 차이에 의한 딸명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該病

之直, 觀λ‘勇技骨肉皮f홉, 能知其情, 以寫該法 ---이라 하여 該斷의 기준을 勇住, 骨肉, 皮盧를 관찰 

하여 性情을 파악하는 것요로 설명하고 있다 

3) 명IJ淑의 Ji應(陰陽氣血의 多少)에 따른 분류 

『靈樞 · 行織」 에서 “펀姓之Ifil氣. 各不同形”이라 하여 血氣에 따른 體質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고, 

“훤陽之A. 具·I뼈易動, 其氣易往也 --- %홈%홉高高, 言語善똥. 學足善高, 心師之藏氣有餘, 陽氣消盛而揚,

故1뼈動rm氣先行 --- 多陽者, 多喜, 多陰者, 多忽, 數짧者, 易解 ---, 其陰陽之離合難. 故其神不能先行

也 … 陰氣多而陽氣少, 陰氣沈而陽氣浮者內藏, 故鎬g出, 氣乃隨其後, 故獨行也 --- 多陰而少陽, 其

氣沈jj'fj氣往難---”이라 하여 陰陽氣血의 多少에 따라 重陽(多陽), 多陰, 陰氣多陽氣少, 多陰少陽의 상 

태로 구분하여 刺鐵함을 설명 27)하고 있다 。l는 針刺의 운용에 있어서 각 개체의 氣血과 陰陽의 多

少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특히 重陽之λ‘의 경우엔 陰陽의 多少와 魔8府와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4) 體밸에 의 한 분류 - HE흡肉λ‘과 HEr훌λ‘ 

『靈樞 · 衛氣失常’」 과 『靈樞 · 뺑順nEr훨」 에서 각각 體型변에서 nE홉肉λ‘과 짧λ‘’ ijE擾λ‘에 대해 
서 섣명하고 있다 먼저 『靈樞 • 衛氣失常」 28)에서는 肉과 皮의 상태로 각 체형의 기준을 삼아, ijE 

A은 “뼈肉뿔 皮滿者끼 휩;λ‘은 “뼈|치不堅 皮援者”, 肉A‘은 ”皮肉不相離者” 이 라 정 의 하였고, 勝理의 

組細에 따라 身의 寒溫을 냐누었는데 , ’‘HEλ‘ 중 租理者는 身寒하고, 細理者는 身熱하며 , 홉λ‘ 중 

租理者는 身寒하고, 細理者는 身熱하다”고 하였다 또한 각각의 氣血多少를 근거로 服擾大小의 외행 

을 설명하였는데, ”HEλ‘은 其血淸, 氣消少하여 其身收小(不能大)하며, 흡λ‘은 多氣(熱)하여 能維題

25) h揚書 r靈樞」 pp232 233 
26) 上揚書 r素問』 上 p329 
27) 上揚書 r靈樞』 pp292-293 
28) 上揚書 r靈樞」 µ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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휩:H멋하며 , 肉/\은 多血하여 充形(平)하며 身體容大(上下容大)하다”고 하였다. 

이와 구별하여 “짧A은 皮肉n~흡, 不相加하고, 血與氣, 不能相多하여 其形이 不小不大”하다고 하여 

ME흡肉/\과 구분하였다 

『靈樞 · 팽順DE慢」 29)에서는 鎬刺에 있어서 DEA. 擾A. 常A. 밤士員骨, 뿔兒로 나누어 설영하고 

있다 DEA은 선천적으로 年質밤大‘ 血氣充짧, 鷹童堅固하며, 외형적표로는 ’‘廣眉願, 項肉演, I뚱皮 

iID黑色, 層臨臨然”하여 “其血黑以獨, 其氣溫以運”하는 病理的인 경향성을 보이며‘ f훌/\ 

은 선천적으로 “其血淸氣消”하며, 외형적요로 “肉薦薦然, 藏層輕言”하여 “易脫子氣, 易휩子血”하는 病

理的인 경향성을 보인다 常/\은 “其血氣

和調”료- “視其白黑, 各寫調之, 其端正敎原”라 하였고, 밤士훨骨者는 ”堅肉鍵節藍藍然、”이 라 하였는데 , 
病이 重하연 “氣潤血獨”하고, 輕하연 “氣階血淸”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뿔兒의 경우는“ 其

肉脫, 血少氣弱”라 하여 연령에 따른 개체의 생리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5) ii態A 분츄 

『靈樞 • 通天」 .30)에서 !’陰A”과 !’陽A”을 구분하는데, 太陰 少陰‘ 太陽, 少陽‘ 陰陽和平之A의 五種

으로 大別하였으며, 각각은 性格, 病理현상, 外形차이의 따라 유형을 나누는 기준표로 상았다 性格

을 기준으로, 太少陰陽A은 각각의 性向에 치우쳐 好惡가 분명한 반연, 陰陽和平之A은 치우천이 없 

이 안정됨을 설명하고 있다. 前者의 4개 類型은 陰陽偏差의 경향에 의한 각 개성의 특성’|)을 나타 

내는 반면, 後者의 경우는 치우침 없이 적절한 성인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古之善用鎬호者, 視/\五態, 乃治之. 盛者寫之, 虛者補之”이라 하여 治驚에 있어서의 五態를 

근거로 大法을 설정하였는데, 太少陰陽A은 각각 陰陽의 多少와 經絡, 廳服, 氣血의 多少를 기준으 

로 하여 病理 경향성과 治法을 설명하고 있고, 陰陽和平之A의 경우는 血願이 조화된 無

病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五態A의 감별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외형상의 특정 

도 아울러 기재되어 있다 결국, 太少陰陽A 각각은 聚A과 구분되는 특유의 외형적 특정이 있고, 

특히 陰陽和平之A을 君子라 하여 본요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五形A분츄 

『靈樞 • 陰陽=十五/\」 에서는 “先立五形金木水火土, ~IJ其五色, 異其五形之A. 而=十五A具헛 ” 

라‘2) 하여 개체의 유형을 五行을 근거로 각각의 色을 구분하여 5종으로 분류하였고, 陰陽의 盛혈 

에 따라 五音의 太少를 구분하여 25종의 類型요로 분류하였다 이는 외형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구 

별한 것으로 勝色, 形態, 學止, 性格, 氣候適應力 等의 특정도 아울러 설명하고 있다 이러 

한 특정이 象A과 구분되는 각 개체의 독특한 특성으로 개체의 특성에 따른 體質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師之上下, 血氣之候, 以知形氣”이라 하여 각 經絡의 氣血의 多少에 근거하여 외형 

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經絡의 외형을 통해 각 經絡의 氣血위 

盛흉를 판단하는 짧斷的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연 『內經」 에서는 개체의 형성과 성장 및 변화과정에 생활환경, 성격 

및 외형, 廳8府經絡, 氣血多少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t揚書 「靈樞』 ppl88-189 
30) 上揚書 『靈·~~꾀 pp302 303 
31) 주 - 생리적인 반응성과 뱅리적인 경향성 
32) 上揚書 「靈樞』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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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內經』 에서의 체질의 특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內經」 에서 體質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 환경과의 상관성 

『*Ktl· 쩔’命소形論」 『靈樞 • 通天』 , 『素問 · 徵四失論」 ‘ 『素問 • 異法方宜論」 , 『靈樞 · 根結」 등 

에서 환경과의 상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天A相應펙 관점으로서, 두 가지의 의마가 있다 첫 

째는 각 개체가 天氣와 地氣에 영향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받응을 의마하고, 둘째는 각 개체가 오 

랫동안 환경 (풍토와 식생활 등)에 대해 적응과 도태를 거듭하여 각각의 體質的인 특성을 형성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 속에서 陰陽五行의 규율에 맞게 살아가는 각 개체의 적응성을 의미 

한다고도 볼 수 있다 

2) 生밸 및 病理的인 경향성 

『素r.~ . 팽調論」 , 『靈樞 • 進)I頂~E훨」 ’ r靈樞 · 壽夫剛柔」 ’ r靈樞 • 論痛」 , r靈樞 · 論勇」 , 『靈樞 · 

h;變」 . 『素問 · 異法方宜論」 , 『素問 • 題中論」 , 『靈樞 • 行鐵」 , r靈樞 • 衛氣失常』 • 『靈樞 · 通天」

등에서 경향성을 설명하고 있다. 類型的인 體質분류에 의하면 각각의 體質은 특성에 맞게 성격, 외 

형 행동 및 기후적응 등의 生理 및 發病에 있어서 病理的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응을 알 수 있다 

3) J1:1j첼!변화의 예측성 

『짧.樞 • 패JI명ll!".훨』 , 『素問 • 願論」 , 『靈樞 · 論痛」 , 『素問 • 異法方宜論」 , 『素問 • 題中論」 , 『靈樞

· 論핑」 ‘ 『靈樞 · 行鍵j ' 『靈樞 • 陰陽二十五人j 등에서 예측성을 설영하고 있다 각 개체의 生理的

인 차이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病理的인 변화의 양상을 예측하여 각 體質의 病理변화를 판단할 수 

있음을 l살한다 이는 질병을 治橫하고 나아가 據防 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준다. 

5. 『[셔經」 에서의 체질의 가치 

體質은 각 개체가 갖는 독특한 개성으로서 짧A과 구별되며,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과 동태를 파악 

하여 生理的인 경향성과 發病양상을 예측함으로써 該斷과 治據 및 據防에서 그 의의플 찾을 수 있 

다 

l) %斷

- {셈l서必求於本, |치A制효의 원칙에 척용 

r #Ktl · 經WR別論」 에서 “양病之道, 觀/\勇住骨肉皮I홉, 能知其情‘ 以寫該法也”라33)하여 , 病을 짧斷 

하기 이전에 먼저 각 개체의 유형을 C살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고, 『素問 · 三部九候論」 에서 “必先度

其形之ME慢, 以調其氣之虛實---”이라34) 하여, 역시 각 형태로서 氣의 虛實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 

각 개체의 類뻗에 따른 體質인식의 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h態A으로 類型을 나눈 『靈樞 · 通天j 에서는 護談其陰陽, 視其뻐正, 安容嚴, 審有餘不足, 盛則寫

之‘ j펜則補之, 不盛4、虛, 以經取之”라”)하여 陰陽盛훌와 正別의 변화를 파악하여 , 經絡을 통하여 補

33) 上揚훔; r素問』 上 p329 
34) t揚書 『素問』 上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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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調陰陽, 別五態A”이라36)하여 각 개체의 감벨을 통하여 陰陽

을 조절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표形A.!:-.로 類型을 나눈 『靈樞 · 陰陽二十표A」 에서 “美眉者, 足太陽之服, 氣血多 惡眉者, 血氣

少 其~E而澤者, 血氣有餘 ~E而不澤者, 氣有餘, 血不足, 훨而無澤者, 氣血價不足”이라37)하여 外形

을 통한 氣血의 盛훌를 該斷함을 나타내고 있고, ”審察其形氣有餘不足而調之‘’라38) 하여 장斷의 목적 

을 밝히고 있으니, 결국 形氣의 有餘不足을 조절하여 각 개체에 적절한 상태 39)로 복귀 하여야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體質을 선별하는 것이 病을 治擾함에 우선시 되어야하고, 각 體質에 맞게 

治標해야함을 말하는 것표로, 이는 內經의 근본인 ‘’治病必求於本‘’의 정신과 “因A制宜”의 방법에 부 

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治擔 빛 據防

-治未病의 據防醫學인 적극적인 치료 

『內經」 에서의 類型的인 體質구분을 바탕무로, 體質의 특성인 경향성과 예측성을 통하여서, 흉病의 

病理변화를 파악하고, 治擾에 임할 수 있으며 , 나아가 體質的인 生理에 맞게 養生을 하여 똥病을 據

防할 수 있다 이는 『素問 • A正神明論」 에서 ”上I救其행牙 --- 下I救其已成,,,”이라40) 고한, LT 의 

治據精神과 『素問 • 四氣調神大論」 에서 ”聖A不治已病, 治未病, 不治已亂, 治未亂”이 라41) 고한, 聖

A의 治擔精神과 據防醫學的인 적극적인 治擾란 점에서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m. 고찰 
『內經」 과 體質醫學은 관찰 및 치료의 대상면에서 인깐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이나, 인깐 자체를 

중심으로 하였는지, 자연과의 상관관계에서의 인간을 다루었는지의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중섬사 

상의 차이가 있으며, 體質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있지만 각각 類型을 나누는 기준과 그 類型이 다 

르며, 이에 따른 病因과 治法 또한 다르다 

oj 론면에 있어서 『內經」 은 도가사상을 기초로 陰陽표行을 주인식의 도구로 사용42)하였고, 四象

醫學은 유학의 인간중심사상을 기초로 四象을 주인식의 도구로 사용43) 하였으며, 팔체절의학은 기독 

35) 上揚書 「靈*區』 p302 
36) 上揚書 「靈樞』 p302 
37) h揚書 「靈樞』 p274 
38) 上揚書 「靈樞」 p274 
39) 주 - 陰陽和平之A인 君子의 상태 즉‘ 각 개체의 氣血이 적절하게 유지된 상태 
40) 上揚書 「素問』 上 p391 
41) h揚書 「素問』 上 p20 
42) 본 논문 H의 띠 참고 
4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集文堂, 1997 p60 

”天生萬物 有物有則 A形物野 A性則也, 以A形其A↑生 有物有則-而不二者謂之太極 性有性用

性用知也, 形有形用 形用行也, 一知-行 -生-成 易簡相得者 謂之兩構 知有합卷 합而決 卷而

覺也, 行有進退 進而動 退而止也, -決-覺 一動一止 一합一卷 -進一退 變靜-動化者 謂之四

象 ( rlffi象醫學草本卷』 , 第四通)” 四象의 의미는 事物의 構成的要素(體)와 變化的 要素(用)

을 四物類的.!:-.로 요약하논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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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火:f!견을 주인식의 도구로 사용44)하였다 

V니 Ul'®[}l 「木體論」 에서의 體와Jtj 의 관점 45)과 팔체질의학의 自火와 相火의 관계를 통한 火理46)는 

『|셔經」 에서 相互ff-用하는 陰陽論과 상응하는 점이 있으며, 팔체칠의학에서의 담火와 相火의 관계 

성 47\은 “天A相應”하는 『內經」 의 이론과 유사점 이 있고, 『內經」 의 「生氣通天論」 의 生氣48)와 

팔체철의학의 팀火49)는 개체 생명의 근본융 각각 生氣인 陽氣50) 와 自火의 火3位 1體5 l)로 보는 점 

에서 그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대상면에 있어서 「木體論」 과 「性命論」 52)을 중심으로 한 四象醫學은 인간 본연의 性情에 그 중 

심을 두고 있£며 , 『{셔經」 과 팔체철의학은 각각 인간과 자연, g火와 相火와의 관계 속에서의 인 

간과 생명체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44) 권도원, 화리(火理/Pyrologos), 과학사상30. 99.8 pp258-276(X IV -XII) 

“火理란 인간을 위시한 모든 동석물의 생명작용과 저 빛나고 변화하며 생동하는 활우극의 운 

행이 다 火의 법오료 이루어진다는 이론체계를 말한다. 여기서 火란 火3位I體로서 光과 熱과 

力이 하나로 되어 모든 생명작용이 火3現인 明, 熱 動」즈로 발현되게 된다 火를 自火와 相火

로 나누고‘ 멈火는 생물과 천체가 소유하는 자체의 불을, 相火는 생명체의 생명현상을 

발현시키는 火로서, 지구의 생명체에 있어서는 태양이 相火가 되고 태양의 自火에 있어서는 

대양계를 이끄는 모행성이 相火가 되는 것A로 결국, 모든 생명운동은 自火와 相火와의 만남 

(火理)를 통해서 이푸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볍척무로 만울과 우주는 우주화리를 이루게 

되고, 이는 추:숨原因火에 연결되게 된다. 宇숨原因火는 우주에 편재하는 전 宇숨火의 존재 

원인이 되는 본체로서 창조신의 절대 자존을 상정하는 것이다 ” 
45) 上揚書 rizg象醫學』 p63. “四象의 의미는 事物의 構成的 要素(體)와 變化的 要素(用)을 

四物類的으로 요약하는 정신이다” 
46) 上揚書 r과학사상』 p276(X II) 

“火플 自火와 相火로 나누고 自火는 생물과 천체가 소유하는 자체의 불을, 相火는 생명체의 

생맹현상을 발현시키는 火로서, 지구의 생명체에 있어서 태양이 相火가 되고… 
47) 上揚書 「과학사상』 p276(XII) 

“모든 생명운동은 自火와 相火와의 만남(화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 
48) 上揚書 r素問』 上 p32 

生氣, ~n A體的陽氣 挑止魔說 • “生氣者何? 生生之氣, 陽氣也 ” 
49) 각주 58)참고 
50) 上揚휩; 「素問』 !::. p36 

“陽氣者·, 若天與日 ‘ 失其所, 則折壽而不影 故天運當以日光明,是故陽因上而衛外者也 ” 
51) 上揚휠 「과학사상』 p276(XII) 

“엔간을 위시한 모든 동식불의 생명작용과 저 빛나고 변화하며 생동하는 활우극의 운행이 다 

火의 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火란 火 3위 I 체로서 光과 熱과 力이 하나로 되어 모든 생명 

작용이 火 3現인 明, 熱, 動오로 말현되게 된다 ” 
52) 上揚書 rr떠象醫學』 p63. 

‘ 「性命論」 에서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를 ‘天A性命’의 四象構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을 

중섬으로해서 대외적으로 벌어지는 現象을 ‘天機’와 ‘A事’로 대내적인 現象을 慧覺인 ‘性’과 資

業인 ‘입‘으로 설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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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엔의 구분에 있어서 『內經』 은 크게 3가지로 그 유형을 나누었는데 體型에 의해 뾰쩔|갓|과 빠慢 

A으로, 陰陽을 기준으로 太少陰陽A과 陰陽和平之A으로, 죠行을 기준요로 木火土金水形A으로 각 

각 나누었다5.l) 四象醫學은 性情의 升降에 의한 廳局의 大小에 따라 太少陰陽_A54).£_로. 팔체질의 

학은 鐵器의 5뭘弱에 의 해 금양, 옥양, 금음, 목음, 토양, 토음, 수양, 수음인55)으로 분류하였다 
%옳뼈(鷹器)의 大1J、(彈弱)를 보는 관점이 『內經」 에서는 구체적A로 나와있지 않지만, 『靈樞 • 本

輝』 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 56)하고 있으며, 四象醫學57)과 팔체질의학58)에서는 각각 뼈牌府뽑 

의 %옳뼈의 太小와 간성춰l 펴1신의 廳器의 랩弱의 차이에 따라 나누었다 

앤象醫學과 팔체질의학은 藏服의 구조적인 면에서 最大 廳뼈와 最小 廳뼈, 最彈 魔器와 嚴싫 %없器 

에 따라 유사한 정(표7참고)이 있으나, 廳뼈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四象醫學은 性情에 따라 願局의 

大小가 결정된다고 보고59) 있는 반면에, 팔체질의학은 ‘선천적인 내부 장기기능의 불균형 구조(\Q)” 

라 하여 性情에 원안을 둔 四象醫學과는 차이가 있다 

感覺的인 면에 있어서 『內經」 에서는 勇住/\으로61) 나누었으며, 四象醫學에는 哀짧喜樂의 性情의 

조절이 관건62)이 되고, 딸체질의학에서는 체질별 性情63) 외에도 교감신경긴장체질과 부교감신경긴 

53) 본 논문 H의 띠의 5. 유형적 體質분류 참고 
54) 上揚書 「四象醫學』 p82 

緣H府大小의 決定과 性情의 작용 ; ‘’太陽A 哀性遠散而 愁情f足急哀性遠散則氣注뼈而 뼈益盛愁 

↑좁f足急則 氣激맑而府益빼 太陽之購局 所以成形於뼈大府1J、也 少陽A愁性宏抱而 哀↑휩JJ!j急 愁性

宏抱則氣注牌而 牌益盛 哀情!Jt풍、則 氣激賢而賢益뺨IJ 少陽之職局 所以成形於牌大賢小也 太陰A

喜性l훌張而 樂‘i춤↑足急 喜性廣張則氣注R구而 /ff益盛 樂↑휩足急則 氣敏8市而 뼈益빼 太陰之職局 所

以成形於府大뼈小也 少|쏠A 樂性深確而 喜’|휩足急、 樂性深確則氣注賢而賢益盛 훌|휩Jfj急則 氣激

牌而牌益빼 少陰之鐵局 所以成形於賢大牌j、也”
55) 權度沈, 體質針 治標에 關한 昭究, 대한한의학회보 21호,1996. pp32-33 

팔체질의 개정 

56) 본 논문 H의 띠의 4의 ]) 鐵服구조에 따른 개체의 좌이 참고 
57) 上揚書 「四象醫學』 p82 

藏뻐大小의 決定과 性情의 작용 

“太陽A --, 뼈大府小 少陽A , , 牌大賢小 太陰A ,,, 府大뼈小 少陰A ---賢大MVJ--'’

58) 金淑喜, 김화영 1 權度抗l 金容i天외, 體質의학의 체질분류법에 따른 식품기호도와 

영양상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제 18권 제 2호, 1985. ppl61 (86) 
59) 각주 71)참고 
60) 권도원, 체질침 연구,동경 국제침구학술대회, 서울, 한국, 1965년 10월 24일 p2(27) 

기본이론 중 東醫壽世保元의 요약 중에서 

61) 본 논문 H의 띠의 4의 2) 痛在의 忍, 不忍에 따른 개체의 차이 참고. 
62) 上揚書 「四象醫學』 p83 

↑生|좁과 病因病理와의 관계 “太陽A 哀極不濟則 경;愁激外, 少陽A 뽑‘極不勝則 悲哀動中, 少陰

A. 樂極不成則 喜好不定 太陰A 훌極不服則 修樂無厭” 
63) 권도원, The Constitutional Acupuncture. an article. seou1. korea .1962 . 영어논문 

밴역본 p3(4) 사상체절의학의 요약 중 

“이 네가지 유형의 내장 구조는 동일한 생리학적인 원리에 다라 운용되어진다 그러나 결과적 

으로 이 네가지 유형의 내장 구조는 육체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情神的인 면에서도 각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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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체질64)로 나누었다 이는 四象人 중 少陰, 太陽人을 교감신경긴장체질로, 少陽人과 太陰人을 부 

교감신경긴장체질로 나눈 팔체질의학의 독특한 의견£로 四象醫學의 性情에 의한 구분과는 차이가 

있다 

치료의 목표인 건강한 상태를 r內經」 에서는 陰陽和平之人65) 을, 四象醫學에서는 完實無病한 상 

태 611 I 를, 팔체질의학에는 적절한 불균형인 조화(적불균형)의 상태를 제시 67)하고 있다 四象醫學에 

서는 完實無病이라는 구체적인 魔뼈生理로서 건강한 상태를 제시하고 있고, 『內經」 과 팔체질의학 

의 기본적인 입장은 각 개체의 선천적인 조화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內經(靈樞本藏篇) l!g 象醫學(藏8府의 大小) 팔체질의학(藏器의 彈弱)

금양인 폐〉혜〉섬〉간〉신 

금음‘닌 대장〉방광〉위〉소장〉암 

'k大的인 鐵뼈의 구조 太|場人 - /Jili大 Hf小 토양인 춰l 〉심 〉간〉폐 〉신 

가 j、이、’ 高 f. 뿔麻, 少陽人 - 牌大賢小 토음인 위〉대장〉소장〉맘〉방광 

꾀iJf넓의 차이 가 있음을 太陰人 - n大뼈小 목양인 신〉간〉심 〉훼〉폐 

보여 중 少陰人 - 賢大牌小 목음인 담〉소장〉위〉방팡〉대장 

수양인 신〉폐〉간〉심〉혜 

수음인 방광〉담〉소장〉대장〉위 

표7) 『!셔經」 과 體質의 학의 魔뼈의 차이 

네 가지 체질적인 생리학을 형성한다 ” 
64) 권도원, The Constitutional Acupuncture. an article. seoul, korea, 1962. 영어논문 

번역본, pl2(13). 

‘’소양인은 큰 상부의 장(large upper bowels)을 가지고, 태음인은 큰 하부의 장Oarge lowe1 

b<까.vels)을 가진다 섬포장기가 강한 소음과 태양인은 교감신경긴장체질 즉, 작은 창자를 가진 

타입에 가깡다 소음인은 작은 상부의 장(small upper bowels)을 가지고, 태양인은 작은 하 

부의 장(small uppGr bowels)을 가진다 。l것은 心장기가 부교감신경을 흥분하게 하고, 心包
장기가 교감신경을 홍분하게 하는 어떠한 관계의 존재를 생각하게 한다.” 
65) 논문 H의 []의 5의 2)五態人 분류 참조 
66) 上抱書; r!I!]象醫學·』 p 123. 完實無病 중 

“太陽A은 U;ll取之氣가 保命之主가되어 小便H王多가, 太|쏠A은 呼散之氣가 保命之主가 되어 규淑 

通陽이 . 少陽A은 |쏠淸之氣가 保命之主가 되어 大便善通이 , 少|쏠A은 陽援之氣가 保命之主가 

되어 欲食힘굶이 完實無病한 상태이다 ” 
67) 권도원, 체질침 연구, 동경 국제칭구학술대회, 서울, 한국, 1965.10.24 

기본이혼 동의수세보원 요약 중 

“체질들은 정신적, 육체적인 pretext (핑게, 구실)를 받으면 받을수록 강한 기관은 정정 더 강 

해지려는 경향성만을 나타낸다 이 기관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능 이하로 약해질 수 없으 

며, 반대로 약한 장기들은 더 약해지려는 경향성만을 드러낼 뿐이며 그들의 선천적 기능이상 

으로 더 강해질 수는 없다 그러으로 체질은 後天적으로 바꾸어질 수 없는 것이다 -- 치료란 

이러한 과불균형의 상태를 그 체질이 선천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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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이상에서 『內經」 의 體質理論을 살펴보았고, 또한 『內經」 의 體質觀과 四象醫學 및 팔체질의학의 體

質觀을 간략히 비교하여 다음과 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I. 『內經」 에는 體質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A며, 이러한 인식은 개체 특성의 生來的인 차이와 

발명의 경향성으로 설명되어절 수 있다 

2. 『內經」 에서 體質의 형성은 선천적으로는 부모와 天氣와 地氣의 영향을 받고, 후천적으로는 음 

식, 지역, 사회적 신분, 기후 등의 영향을 받는다. 

3. 『內經」 에서의 體質 분류는 藏뼈, 忍痛/不忍痛, 침 반응 등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었고‘ 

보다 구체적인 體質 분류는 類型的인 정근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각각 服촬肉A과 뻐擾A. 五態

A. 五態A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內經」 에서 體質의 차이에 영향을 마치는 요소로 생활환경, 성격 벚 외형, 藏뼈經絡 및 氣血多

少를 플 수 있다. 

5. 『內經」 에서 체절의 특성은 상관성, 경향성, 예측성으로 폴 수 있다. 

6. 「內經」 에서 體質의 가치는 該斷면에서 “治病必求於本과 “因A制宜의 원칙이 적용되고‘ 치료와 

예땅면에서 ‘펌未病”의 據防醫學的인 적극적 治擾精神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7. 『內經」 과 體質醫學을 ll] 교해보면, 이론면에서 『內經」 과 四象醫學의 「本體論」 에서 體와 用

의 관계와 팔체질의학의 火理에서의 自火와 相火의 관계는 陰陽說에 부합함을 짐작할 수 있고, 

대상면에서 四象醫學은 인간의 性情에, 『內經」 과 팔체질의학은 “天A相應”의 관계 속에서의 인 

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8. 類型구분에서 『內經」 은 類型에 따라 服홉肉A과 服種A. 五態A과 五態A으로, 四象醫學은 性

情에서 분화된 藏뼈의 大小에 따라 四象A으로, 팔체절의학은 職器의 彈弱에 의해 8개의 體質로 

구분하였다 

9. 感覺면에서 『內經」 은 忍痛, 不忍痛에 의해 勇佳A으로, 四象醫學은 哀感喜樂에 따른 四象A!!..

로, 팔체질의학은 교감신경긴장체질과 부교감신경긴장체젤로 구분하였다 

10. 건강한 상태에 대해서, 『內經」 은 陰陽和平之A을, 四象醫學에서는 完實無病한 상태플, 팔체질 

의학에서는 적불균형한 상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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